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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벼 담수 직파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담수상태에서도 발아와 입모가 안정적인 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잡초벼는 오랫동안 불

량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해왔기 때문에 저온 및 담수 등의 불량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우량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잡초

벼는 국내 자포니카 재배벼와 교잡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자포니카 품종으로의 담수직파 관련 유용형질을 이전이 유리한 장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잡초벼에서 유래한 담수직파 초기 입모와 연관된 유용 유전자를 국내 자포니카 벼에 이전하여 담수 

직파에서 초기 입모가 개선된 담수직파 전용계통을 육성하였다.

[재료 및 방법]

대보*2/WD3 조합의 201계통(BC1F6)을 대상으로 혐기발아특성 검정과 포장에서의 작물학적 특성평가를 통하여, 작물학적 

특성이 모본인 대보벼와 유사하면서 혐기발아 특성이 우수한 5계통을 선발하였다. 이들 계통은 2019년 생산력 검정시험에 

공시하고 출수기 등 주요작물학적 특성, 미질관련 특성 및 담수직파 시 입모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2019년 생산력검정시험에 공시한 5계통 중 담수 중 담수직파 특성이 우수하고 수량성 및 식미특성이 양호한 

SR35883-4-2-1-1 계통을 선발하여 ‘전주656호’ 계통명을 부여하였다. ‘전주656호’는 혐기발아성이 우수한 잡초벼 유전자원 

WD3과 교잡을 통해 혐기발아 QTL qAG3를 대보벼 배경에 도입한 계통이다. 전주656호는 담수상태에서도 출아 및 입모가 

기존품종에 비해 빠르고 균일하여 담수직파 재배시 안정적인 입모가 가능하다. 전주656호의 출수기는 8월 10일로 중생종이

며, 간장은 67cm정도로 모본인 대보벼와 비슷하며 수당립수는 105개 정도이다. 현미천립중은 22.8g으로 쌀알 크기는 중간형

이며 쌀의 외관은 둥글고 맑고 투명하다. 주요 병해인 도열병, 흰잎마름병(K1-K3) 및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며 쌀수량은 

551kg/10a로 동안벼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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